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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과하는 소득세                    16-06-11

 경제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고 밀튼 프리드맨 (Milton Friedman)  박사는  기업체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대선 후보의 한 사람은 법인소득세를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다른 후보들도 기업의 소득세를 올릴 안에 동조하고 있고 그런 세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후보는 없습니다. 프리드맨 박사가 회사의 소득세를 폐지하라고 주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은 사실상 기업이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올리면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산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상승한 가격으로 상품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득세를 기업이 낸다고 하기보다 소비자가 낸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에 따라 책정된 소득세를 낸 후 나머지 이익금은 주주들에게  속합니다. 이익금은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불하든지 보유하든지  주주들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를 낼 의무는 주주들에게 있어야지 회사는 소득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논리를 프리드맨 박사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이익금은 투자를 늘려 사업체를 확장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배당금으로 지불됩니다.  배당금으로 지불되는 금액은 경제의 활력이 되는 소비를 증가할 것이고 투자로 사용되는 금액은 경제를 확장하는 데에 사용되어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경제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내는 금액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를 지탱해야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회사 소득세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세율은 이익 액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최고 세율만을 여기에 열거하겠습니다. 회사의 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10개 국가입니다.  한국도 회원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로 통칭돠는 국가는 34개 인데  OECD 국가들의 회사 세율  최고치 평균은 24.99%입니디.세계적으로는 173개국을 대상으로 평균최고치를 계산해보면 회사소득최고 세율은 22.86%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최고세율이22%인데 미국이 부과하는 최고세율 39%보다 훨씬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과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통의 최종 단계에서만 소비자가 판매 세를 내지만 한국은 부과세라고 해서 유통 단계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세금으로 내는 액수는 22%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세율은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회사나 소비자의 세율을 낮추려면 낮은 세율이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중 자기들이 받는 세비를 낮추자는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의원들에 비하여  일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7-8명의 보좌관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포함하면 미국의 의원들보다 많은 세비를 받아 간다는 계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 회사 소득세를 폐지하지는 못할 망정 그 세율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
